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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로스는 지배층과 긴장관계에 있으며，집권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집권자들은 저들의 분노를 되도록 피하려고 한 

다(11，18 • 11，32 • 12, 12 • 15, 8 • 15, 15). 따라서 지배층이 저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저들을 매수하는 길밖에 없었다(예수를 처형 

할 때 오클로스를 동원하기 위해 저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이 

것은 저들의 저력을 말하는 동시에 저들은 하나의 가능성이지 필연 

성은 아님을 나타낸다).

2) 오클로스에 대한 예수의 행태

예수는 오클로스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긴다(6, 34).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래하는데，구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저들을 돌볼 책임을 진 지배층을 비판하는 전통과(가령 에 

제 34, 5) 야훼를 배신함으로써 방향을 잃은，저주받은 군중으로 비 

판하는 전통(열왕상 21，17)이 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후자의 경 

우는 전혀 없다. 모세가'그의 후계자 선택을 위한 간구에서 “야훼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민수 27, 17)라고 

했는데，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르코는 예수를 따르는 저 굶주린 오클 

로스를 지도자 없는 군중으로 보며 동시에 저들은 당시의 지배층에 

게 소외된 계층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예수는 오클로스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선언한다(3, 34). 

3장 34절은 “자기를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라는 서술 다음 

에 이런 선언을 굵!는데, 그 앞 32절의 “무리 (오클로스)가 그를 둘 

러앉았다가”라는 편집구를 통하여 마르코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들 

이 바로 오클로스임을 알도록 한다. 이것은 혈연적 가족관계에서의 

탈출과 동시에 오클로스가 새로운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예수와 민중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체제에서 보면 용납되기 어려 

운 선언이다. 그러므로 마태오는 오클로스 대신 제 자 들 로  

바꾸고 루가는 그 용어 자체를 삭제한다.

예수는 언제나 오클로스를 가르친다(2, 13 • 4, 11〜 12 • 7, 4 • 10, 

1 • 11, 18). 특히 10장 1절의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 

르치셨습니다”라는 구절은 예수가 오클로스를 언제나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인데，이것은 오클로스가 그의 가르침에 도취했다(13, 

18b)는 내용에 상응하는 것이다(마태오나 루가복음에는 이상의 구 

절들의 일부가 삭제 또는 변경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오나 루가 

는 오클로스를 가르침의 대상으로 약화시킨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클로스를 무시해서라기보다 사도권，즉 교회의 권위가 확 

대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루가복음에는 5장 1절과 14장 15절 등에서 

오클로스만이 가르침 의 대 상으로 등장하는데，마르코복음에 는 없는 

루가의 편집구이다).

3) 종 합

이상의 사실들을 다른 측면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성격지울 

수 있다.

마르코에서는 오클로스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없다. 기존종 

교 또는 윤리적 평가단위는 물론, 어떤 새로운 ‘윤리관’에 의거해 저 

들을 평가하려는 시도도 전혀 없다(단 3장 35절이 예외 인데，그것은 

후기 첨가구이다).

오클로스는 언제나 예수에게로 모이고 그를 따라다닌다. 예수가 

떠돌이 선교자(Wanderprediger)라면 저들은 떠돌이 무리 (Wan- 

derochlos)이다. 8장 2절에는 저들은 사흘이나 먹지도 못한 채 예수

21


